
[1] 만일 어떤 외래 수도승이 먼 지방으로부터 와서 손님으로 수도원에 거주하기

를 원하며, [2] 그 지역의 관례에 만족하고, 또 자기의 지나친 요구로 수도원을 어

지럽히지 않으며 [3] 단지 거기 있는 것으로 만족하거든, 얼마 동안이든 그가 원

하는 대로 받아줄 것 이다.

[4] 만일 그가 이치에 맞게 또 사랑에서 나온 겸손을 가지고 무엇을 비평하거나 

지적하거든, 아빠스는 바로 이것을 위해 주님께서 그를 보내신 것이 아닌가 현명

하게 숙고해 볼 것이다.

[5] 후에 만일 그가 자신의 정주를 확정하기를 원하거든, 손님으로 있는 동안 그

의 생활을 잘 알 수 있었을 것이니, 이러한 소망을 거절하지 말 것이다. 

[6] 만일 그가 손님으로 있는 동안 지나치게 요구했거나 악습이 있는 자로 드러났

거든 수도원 단체에 가입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[7] 그의 불행이 다른 사람에게까

지 전염되지 않기 위하여 떠나가도록 그에게 정중히 말할 것이다. 

[8] (그러나) 만일 내보낼 정도의 사람이 아니거든 그가 청할 때에만 그를 받아들

여 공동체에 가입시킬 뿐 아니라, [9] 머물러 있도록 권고할 것 이니 그의 모범으

로 다른 사람이 감화되기 위해서이고, [10] 또 어느 곳에서나 한 분의 주님을 섬

기고, 한 분의 왕을 위해 (우리가) 분투하고 있기 때문이다. 

[11] 만일 아빠스가 그를 그럴 만한 사람으로 인정하였거든 좀더 높은 자리에 있

게 할 수 있다. [12] 수도승들뿐만 아니라 위에 말한 사제들이나 (여러) 계층의 성

직자들 가운데서도 그들의 생활이 그렇게 인정되면 아빠스는 입회하던 때의 자리

보다 높은 자리를 정해 줄 수 있다.

[13] 그러나 아빠스는 이미 알고 있는 다른 수도원에서 오는 수도승을 그의 아빠

스의 동의나 추천서 없이는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 이니, [14] “너에게 되어지기

를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라”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.


